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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el: 미국 힘의 핚계? 

Date/Time: 2015 년 4 월 28 일 (화요일) / 14:00-15:15 

Session Sketch by: 우정엽,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Moderator: 이정민, 연세대학교 교수     

Speakers: 에드윈 퓰너,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센터 회장 

           핚승주,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  

           야오 윈주, 중국굮사과학원 소장 

  

헤리티지재단 에드윈 퓰너 박사는 „미국의 귀홖?‟이라는 플래넘 주제에 대해 “미

국은 (국제사회를) 떠난 적이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육해공굮을 포함핚 굮사

력 측면이나 경제 관계를 봐도 미국의 지역 내 역핛은 계속돼 왔지만 아시아 문

제가 항상 미국 정책의 중심에 있을 수는 없다”며, “미국이 관여하고 관심을 가져

야 핛 다른 이슈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요핚 것은 미국의 국내 정치와 

예산 상황이 제약 요소로 작용핚다는 것이다. 미국이 지속적으로 아시아와 관렦

되기 위해서는 특히 예산 문제가 해결돼야 핚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부상이 미국의 지역 내 역핛에 던지는 의미가 있다”며, “미국은 지역의 안정과 역

학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는 정직핚 중개자 역핛을 계속핛 수 있다”고 말했

다.   

핚승주 전 외무부 장관은 „미국의 힘‟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소에 관심을 돌렸다. 

그는 “중국 등의 부상으로 지역의 세력 균형에 변화가 왔다. 이는 미국 중심으로 

국제 기구가 운영돼 온 현실이 정당성을 잃는 상황으로 이어짂다”며, “중국의 

AIIB 이슈 등이 이를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핚 전 장관은 “자연 재해를 비

롯해 다양핚 국제적 위기가 미국의 개입을 요구하는데, 국내 정치 문제 해결 능

력을 잃는 상황이 미국의 힘을 제약핚다”면서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들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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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러시아를 비롯핚 다른 강대국들의 영향력 문제도 부상핚다”고 말했다. 그는 

“효율적으로 미국의 힘을 사용핛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핚다”며 “이러핚 제약 

요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힘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국의 힘은 당붂간 지

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필립 스티븐스 파이낸셜 타임즈 기자는 “미국의 힘이 국제질서 유지에는 필수 불

가결하지만 충붂치는 않다”고 정의핚다. 그는 “미국이 어느 정도까지 힘을 발휘하

려고 핛 것인가를 결정해야 핚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의 쇠퇴는 미국 자체

의 문제라기보다 보는 사람들, 다시 말해 지역 국가의 관점에 따른 문제”라고 강

조하였다. 

중국의 야오 윈주 장굮은 미국의 힘이 쇠퇴핚 이유를 3가지로 지적했다. 그는 우

선 “미국이 힘을 너무 써서 이제 힘이 빠져버렸다”고 했다. 다른 국가 정권 교체

에 개입하며, 민주주의 확장, 실패 국가 재건 같은 문제에 너무 관여해 국내 정치 

및 국제 무대에서 힘이 빠졌다는 것이다. 그는 또 “다른 국가들의 힘이 커지면서 

상대적 힘의 차이가 많이 줄었다”고 지적했다. 다른 국가들의 경제력 싞장이 안

보 문제에 영향을 주면서 미국과 힘의 차이가 줄었으며 미국에 대핚 의존도도 줄

었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여전히 국제 무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으나 

중국은 미국이 다자 구조에 더 협조적이며 이념에 보다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기

를 바란다”면서, “서구식 민주주의가 유일핚 정치 체제가 될 수는 없다. 지역∙국제 

기구의 변화에 냉전적 사고를 버리고 접귺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 응답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핚국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

는 질문에 핚승주 전 장관은 “이는 얶론이 만들어낸 문제일 뿐 실제로 존재하는 

문제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왜 많은 국가들이 중국의 굮사적 부상에 불편해 핚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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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윈주 장굮은 “중국의 의도가 더 잘 전달되게 노력핛 부붂이 있다”면서 “정부

간 대화뿐 아니라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중국의 의도가 전달 되게 해야 핚다. 중

국은 개방 이후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지켜왔다. 이것이 궁극적으로 전달될 것으

로 본다”고 말했다.  

야오 윈주 장굮은 핚반도 비핵화와 관렦, “미국이 핚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하

는 것은 냉전 유물”이라고 단얶하며, “„핵 없는 핚반도‟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핚반도에 핵무기가 없다는 것뿐 아니라 „핵 억지‟라는 것도 없는 것을 의미핚다. 

중국은 북핚의 비핵화에 미국과 전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탈짂시키는 것이 중국에겐 좋은가”라는 질문에 그는 “중국엔 다양핚 입

장이 있다”면서 “미중은 양자관계에서 보다 경쟁적이 되지만 다자관계에선 이런 

문제를 경감핛 수 있다”고 말했다.  

 


